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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늘 표준시비로 비료 53% 저감…14일 현장 평가회 개최

- 5월 14일 대정읍 무릉리서 마늘 전용비료 활용 표준시비 실증 결과 공유 -

-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하수 보전 등 화학비료 사용 저감 기술 확산 -

❏ 제주 서부지역 마늘 재배지에서 마늘 전용비료를 활용한 표준

시비 실증 결과, 비료 사용량이 관행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

것으로 나타났다. 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이번 실증 결과를 

공유하고 화학비료 사용 저감 기술 확산을 위해 오는 14일 대

정읍 무릉리 실증시험 포장에서 ‘서부지역 마늘 표준시비 현

장 평가회’를 개최한다.

 ❍ 이번 평가회는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표준시비 적용에 따

른 △마늘 생육 상태 △구 비대 △수량 및 품질 평가 결과를 

공유하고, 현장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과 확대 적용 전략을 

모색할 예정이다. 

❏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▲브로콜리 ▲양배추 ▲마늘 ▲

양파 4개 작물을 대상으로 대정·한림·한경 지역 56개 마을 

226개소에서 ‘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’을 추진하

고 있다.

 ❍ 이 가운데 30개소는 농가 관행 시비와 표준시비를 비교하는 실

증시험을 병행해 비료 저감 효과와 생산성 유지 가능성을 검증

하고 있다. 



 ❍ 마늘 실증시험에는 서부지역 토양 양분 상태를 반영해 농업기

술원이 개발하고, 지난해 제3종 복합비료로 공식 등록한 마늘 

전용비료(질소 10%, 인산 5%, 칼리 3%)가 사용됐다.

❏ 현재까지 조사 결과, 표준시비 적용 시 10a당 비료 사용량은 

관행 대비 53.2% 저감됐으며, 마늘 생육에는 큰 차이를 보이

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 ❍ 이는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비료 사용량과 농가 경영비를 동시

에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, 지하수 보전 등 농업 환

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 

❏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“토양검정에 기반한 표준시비는 생산성

을 유지하면서도 농업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핵심 기술”이라

며 “지속적인 현장 실증과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비체

계를 확립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